
기장 교체

  활주로를 출발하여 신 나게 이륙준비를 하던 비행기가 갑자기 정지하더니 
격납고로 들어갔다. 그렇게 두 시간 정도 흐른 후에야 비행기는 다시 이륙을 
하게 되었다.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승객이 지나가던 승무원에게 물었다.
  “비행기에 무슨 고장이 있었습니까?”
  “저희 비행기 기장이 엔진에 고장이 난 것 같다고 해서요.”
  승객은 안도의 숨을 쉬며 물었다.
  “그럼 다 고치셨나요?”
  그러자 승무원은 별 거 아니라는 듯 이렇게 말했다.
  “아뇨. 급하게 기장을 바꿨습니다.”


